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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화

● 시인

● 저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지구별 여행자> 등

*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 '여행하는 인간'이란 뜻. 류시화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의 이동, 탄생에서 죽음

까지의 과정도 길이다.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는 여행자,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방

황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찾아나서는 존재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편집자 주>

호모 비아토르

‘길’의 어원이‘길들이다’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길을 들여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

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을 벗어난다고 해서 낙오되는 것이 아

니다.‘보편적’이라는 기준이 오류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

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려면 편견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

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길이지 그 사람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답이 아니라 자신의 답을 찾는 것이 호

모 비아토르이다. 

류시화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중에서


